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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이 논문은 이북명 소설에 나타난 인간과 기계의 관계가 그의 작품에서 어떻게 재현되는지 식민지시기에 창작된 소설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북명이 공장을 재현한 식민지시기 소설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기계소리는 항상 경쾌하고 밝은 미래를 전망한다. 그러나 이북명 소설의 노동자들은 기계에 의해 부상을 당하고, 질병을 얻는 등 기계와 적대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주의자 지식인들은 노동자들과 달리 기계소리에서 자신들의 이념적 이상을 달성할 희망을 본다. 이러한 식민지시기 소설들의 특성은 그가 북한에서 발표한 소설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그가 북한에서 발표한 소설은 시각적 이미지로 기계를 재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기계가 사회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이북명의 식민지시기 소설은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당시 낮은 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접근하기 어려운 식민지 조선의 환경에서도 기계가 앞으로 새로운 사회의 도래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재현해내었다.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machines in Yi Pukmyŏng’s short stories. The machine sound seems to hear that prospecting hopeful future in his colonial period stories representing a factory complex. However, the labourers look like resisting machines that harm their bodies and worsen their health. On the other hand, socialist intellectuals find hope in achieving their socialist ideal in the machine sound. In his literature, I compare these stories with his other works published in North Korea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machines. His literature in North Korea suggests how the machines contribute to social development with their visual images. In conclusion, his stories published in the colonial period represent how the machines contribute to imagining the new society with acoustic images, nevertheless colonialism, which prevented the chances to access scientific knowledge and technology.

        

      

      
        Keywords: 
이북명, 기계, 노동자, 지식인, 사회주의, 공장, 과학, 기술, 식민주의
키워드: Yi Pukmyŏng, Machine, Labourer, Intellectual, Socialism, Factory, Science, Technology, Colonialism

      

    

    

  
    
      Acknowledgments
      이 연구는 2016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AKS-2016-OLU-2250003).

    

    

  
    
      References
      
        
          	
          	
        

        
          1. 제1차 문헌
          
            
              	
              	
            

            
              	
                
                  1. 
                
              
              	『동아일보』, 『조선일보』
            

            
              	
                
                  2. 
                
              
              	안승현 엮음, 『일제 강점기 한국 노동소설 전집』 2, 보고사, 1995.
            

            
              	
                
                  3. 
                
              
              	안승현 엮음, 『일제 강점기 한국 노동소설 전집』 3, 보고사, 1995.
            

            
              	
                
                  4. 
                
              
              	이북명, 남원진 편, 『이북명 소설 선집』, 현대문학, 2010.
            

            
              	
                
                  5. 
                
              
              	한설야, 『황혼』, 신원문화사, 2006.
            

          

        

        

        
          2. 제2차 문헌
          
            
              	
              	
            

            
              	
                
                  6. 
                
              
              	칼 마르크스, 김수행 역, 『자본론: 정치경제학 비판』 1권(하), 제2개역판, 비봉출판사, 2002.
            

            
              	
                
                  7. 
                
              
              	Minsoo Kang, Sublime Dreams of Living Machines: The Automaton in the European Imagin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11.
            

            
              	
                
                  8. 
                
              
              	Murray Schafe, The Soundscape: Our Sonic Environment and the Tuning of the World, Destiny Books, 1993.
            

            
              	
                
                  9. 
                
              
              	Soon-won Park, “Colonial Industrial Growth and the Emergence of the Korean Working Class”, Gi-Wook Shin and Michael Robinson ed., Colonial Modernity in Kore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2) 논문
          
            
              	
              	
            

            
              	
                
                  10. 
                
              
              	곽건홍, ｢1930년대 초반 조선질소비료공장 노동자조직운동｣, 『역사연구』 35(4), 역사학연구소, 1995.
            

            
              	
                
                  11. 
                
              
              	김경일, ｢일제의 노동정책과 노동운동｣, 『동양학』 4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07.
            

            
              	
                
                  12. 
                
              
              	김윤정, ｢1930년대 초 범태평양노동조합 계열의 혁명적 노동조합운동｣, 『역사연구』 6, 역사학연구소, 1998.
            

            
              	
                
                  13. 
                
              
              	김주현, ｢보다 완전한 판본을 위하여: 텍스트의 검열과 복원 고찰｣, 『국어국문학』 186, 국어국문학회, 2019.
            

            
              	
                
                  14. 
                
              
              	신명호·손정현·채영희, ｢자동차 경음 기술이 식민지 조선의 도시소음에 미친 영향｣, 『한국동력기계공학회지』 17(3), 한국동력기계공학회, 2013.
            

            
              	
                
                  15. 
                
              
              	양지혜, ｢일제하 일본질소비료(주)의 흥남 건설과 지역사회｣,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16. 
                
              
              	위영금, ｢북한도시, 함흥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17. 
                
              
              	이수일, ｢1920~30년대 산업합리화 운동과 조선 지식인의 현실 인식｣, 『역사와실학』 38, 역사실학회, 2009.
            

            
              	
                
                  18. 
                
              
              	차승기, ｢기계, 노동, 신체: 노동소설의 해방전/후와 신체성의 전환｣, 『사이間SAI』 25,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8.
            

            
              	
                
                  19. 
                
              
              	차승기, ｢공장=요새, 또는 생산과 죽음의 원천: 흥남과 이북명｣, 『한국문학연구』 49, 한국문학연구소, 2015.
            

            
              	
                
                  20. 
                
              
              	차승기, ｢자본, 기술, 생명: 흥남-미나마타[水保] 또는 기업도시의 해방 전후｣, 『사이間 SAI』 14,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3.
            

            
              	
                
                  21. 
                
              
              	편집부, ｢과학기술 및 발명운동의 근대적 배경: 김용관의 발명학회와 1930년대 과학 운동을 중심으로｣, 『발명특허』 26(4), 한국발명진흥회, 2001.
            

          

        

      

    

    

  OEBPS/images/big_0_80.jpg
ISSN 1229-3830

i i

HI80E 2020. 12

| hegmEg |

238
use
g
L]
s
L]
dia
L]
siagol
ELES
248
2z8
oz
o8]

HigA] TEAIS] FiL,0 LiEf ‘2 o] S2dnt M 2ALe] EAlM
A4 SIS Siot Of2e Ade) ofm E

‘U wed Ak (ool Hein u

A XL AfARS] 7191 BT} A4S SAEY S5

Bie SeraEe] U SUY o

1960KCH FHiel cHEAHIAIS| BED BHOR K| 547
A0IA Lizte] S0t 2 olo]

Afgole| HZ 9

ofelel Aalo} sigrol A2 Aol

He71(1945~48) 3t SOURIOl AIE CIiE EHBIAY S
12 So nis o|=sie] S B FH

a2 BOIANON LiEK 25! BAI40| waigs
zieo] A Teitlolo} Fgol) o7

OIAIE Adle] AR BAIPRS} FASel 21

siEpiclAsls]
htp://fiction.scholarweb.kr

= B TR






